
‘돗자리 조각가’ 별세

MEMORIAL 강서경

설치미술가 강서경, 향년 48세로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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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한국의 전통 예악(®�) 사상을 독자적인 시각 언어로 만든 설치미술가 
강서경. 그가 지난 4월 27일 향년 4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사인은 암으로 밝혀졌다. 암 투병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2023년 
리움미술관 개인전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투병 이후로 검은 
머리가 나지를 않는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던 그는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분투해 왔지만, 지난 5월 막을 내린 
덴버현대미술관 개인전이 마지막 전시가 됐다.

강서경 / 이화여대 동양화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 런던 영국왕립예술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이화여대 동양화과 교수 역임. 덴버현대미술관(2025), 

국제갤러리(2024), 리움미술관(2023) 등에서 개인전 개최. 
발루아즈아트프라이즈(2018), 송은미술대상(2013) 우수상.

강서경은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자연스레 화가의 꿈을 키웠다. ‘전통’에 
대한 오랜 관심으로 2000년에는 이화여대 동양화과 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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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당시 강서경은 일상 
사물을 의인화한 회화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지금 대중에게 
알려진 설치작업은 2009~10년 무렵 런던 유학 시기에 시작됐다. 
런던 영국왕립예술학교 회화과 석사 재학 시절, 대상의 재현보다 
균형과 중용 등 동양화의 정신성을 강조하면서 점차 추상으로 
나아갔다.

2013년 스페이스캔에서 열린 첫 개인전은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수집한 오브제를 채색하거나 색실로 감아 
탑처럼 쌓아 올린 <Grandmother Tower>로 투병 중이던 
할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2016년에는 전통 예악에 푹 
빠졌다. ‘악(음악)’을 구성하는 언어(시), 음률(가), 춤(무)을 
모티프로 고유한 회화론을 창출했다. “글과 글씨, 그림이 하나로 
융화되는 ‘시서화의 일치’처럼 동양화에서 회화란 개인의 인식과 
사유 체계가 담긴 ‘입체적 공간’이다.”

개인전 <시대의 눈: 회화> 전경 2014 OCI미술관

2014년경 선보인 <정>과 <모라> 연작, 2017년 <자리> 연작이 
강서경의 대표작이다. 세 연작은 별도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강서경의 조형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정>은 나무 
프레임과 철을 창틀처럼 조합한 구조물이다. 조선시대 악보 
체계인 ‘정간보’에서 음의 길이와 높이를 표시하는 ‘정(•)’ 자에 
영감을 받았다. 사각의 그리드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주변 풍광을 끌어들인다. 음절의 최소 단위를 뜻하는 
<모라>는 캔버스 옆면에 흘러내린 물감의 흔적으로, 시간의 
층위를 보여주는 회화작업이다. 강화도의 화문석 장인과 협업해 
제작한 형형색색의 <자리>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개인의 노력을 형상화했다.

2020년대 강서경은 산수(q4)를 조형의 대상으로 내세웠다. 
거대한 자연과 개인의 서사가 어우러지는 ‘예술의 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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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했다. 2023년 리움미술관 개인전에서 처음 선보인 
<산-봄/여름/가을/겨울> 연작은 색칠한 철골에 실, 가죽 등을 
감고 엮어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세를 다채롭게 표현했다. 
기운생동의 부조 조각으로 진경산수를 현대화해 큰 주목을 
받았다. 작가의 생애 마지막 전시는 <산-시간-얼굴>(2. 21~5. 4 
덴버현대미술관)이다. 회화 조각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70여 
점으로 20년간 작품 세계를 집약했다.

개인전 <버들 북 꾀꼬리> 전경 2023 리움미술관

강서경에게 예술이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공간을 
모두 인지하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작가는 말했다. “나에게 작업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와 움직임, 생각을 아름답고 균형 있게,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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